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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술’로 피어나는 색면회화
장승택U 4. 5~5. 4 갤러리데이트(http://gallery-date.com/)

장승택 <색채들>전 전시 전경 2016 갤러리데이트_작가는 반투명의 폴리에스테르 필름 또는 시트를 포갠 플렉시글라스 위에 물감을 덧바른다. 여러 장의 

플랙시글라스가 쌓이면서 회화의 단층이 생겨난다.

부산 갤러리데이트에서 단색화 2세대 대표작가 장승택의 개인전 
<색채들>(4. 5~5. 4)이 열렸다. 회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탐구하는 장승택은 점 선 면 색 등 그림의 요소를 하나씩 
분리하고 그중 한 요소를 내세우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플렉시글라스 박스 위에 아크릴과 특수 혼합 안료를 
섞은 물감을 에어브러시로 뿌려 제작한 회화 신작을 선보인다. 
작가는 합성수지가 원료인 플렉시글라스를 자주 사용하는데, 
네 개의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어 하나의 오브제처럼 비치도록 
했다. 박스 위로 물감을 수십 번에 걸쳐 살포하면서 서로 다른 
색들이 여러 겹 쌓이는 형태로 제작한다. 그 결과 정면에서 
볼 때는 일반적인 단색화처럼 보이지만, 옆면에서 봤을 때는 
투명한 ‘색채들’이 흘러내린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가 고안한 
이와 같은 작업 방식은 세 차례의 제작 과정을 거친다.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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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액질의 물감을 희석하는 ‘액화과정’. 둘째, 그 액체의 ‘기화과정’. 
셋째, 플렉시글라스에 뿌려진 입자들이 가라앉으면서 굳어지는 
‘고체화과정’이다. 동일한 재료가 액체 기체 고체의 형태를 
넘나들며 작품으로 완성돼 가는 과정은 연금술에 비유되기도 
한다. 작가는 “빛과 색채는 회화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지만, 
나의 작업에 있어서 그것들은 반투명한 매체와 함께 절대적인 
요소가 된다. 증식하는 투명한 색채와 빛의 순환으로 구체화된 
물성을 통해 정신이 드러난다. 그것이 내 작업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한다.

장승택은 서울에서 연 개인전을 계기로 1990년부터 199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특정 재료의 물질성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중성적인 공간’과 ‘의식의 투명성’을 주제로 작업을 선보였는데 
전자는 회화의 재현성을 거부하고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는 텅 빈 
공간을, 후자는 무의식의 세계를 구현하고자 한 회화작업이다. 
이후 1994~95년 동안 레진의 특성인 투명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1998년 이후부터는 박스 형태의 작업을 
선보였다. 25년 이상 전업화가로 활동해 온 작가는 단색화 2세대 
중에서도 붓을 사용하지 않는 독특한 작업 방식으로 미술평단의 
이목을 끌었다. 작업 초기부터 일관되게 수지 플라스틱 유리 
등 비전통적인 매체를 회화작업에 적극 사용, 새로운 개념의 
추상회화를 실험하면서 자연주의적인 경향의 1세대 회화와는 
또 다른 지평에 서있다고 평가받는다. 평론가 에릭 수체어(-
Eric Suchère)는 “장승택은 결코 작품과 현실을 분리하지 
않는다. 차분한 외형을 하고 있음에도 그의 작품이 결코 평온하지 
않은 이유는, 작품이 현대적 의미에서 ‘판도라의 상자’로 보이기 
때문이다”라고 평했다. 또 평론가 윤진섭은 장승택을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단색화 2세대 작가 중 한 명”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전시와 비슷한 시기에  대구 갤러리분도에서도 
개인전 <r들>(4. 4~30)이 열려 많은 관객에게 장승택의 회화를 
동시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장승택은 1959년 경기도에서 태어났다. 홍익대 서양화과 
및 파리 국립장식미술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파리1대학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1989년 프랑스 알베르샤노아트센터에서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갤러리분도(2016), P&C-
갤러리(2013), 갤러리스케이프(2012) 등에서 개인전을 20여 
회 개최했다. <텅빈 충만: 한국 현대미술의 물성과 
정신성>(갤러리세줄 2014), <색전>(일우스페이스 2013), 
<한국의 단색화>(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2012) 등 다수의 
단체전 참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대학교 등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작가는 현재 경기도 포천과 베를린을 
오가며 활발히 작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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